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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M 소개 프로그램 상세 안내

일자별 시간표

<경기 공연예술 미팅(GPAM)>은 경기도의 우수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자와 공연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여 도내 공연예술의 유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경기도형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공연예술을 연결하고, 함께 모아, 더 넓은 

세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성 작품 지원을 넘어 창작-유통-순회-시장 연계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향한다. 경기도 31

개 시·군을 하나의 무대로 연결하고, 지역 곳곳까지 공연의 감동을 전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는 한편,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

자와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 전역은 물론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 작품의 시장성 확

장을 위한 피칭·쇼케이스, 창작자와 공연장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1:1 지정 미팅, 공연예술계 흐름을 조망하는 전문가 

스페셜 토크 등을 통해 경기도 공연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작품의 순환과 확산 기회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

고 있다. 

개막식 및 <경기 공연예술어워즈> 시상식  26. Fri
14:00-15:00 / 소극장

GPAM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경기 공연예술어워즈> 시상식 및 개막공연

<경기 공연예술어워즈> 수상작

[음악] 앙상블 화담 <말러 교향곡 4번 ‘천상의 삶’>

[음악] 그루브앤드(groove&) <groove& 재료시리즈Ⅱ: 혁(革)>

[연극] 연희공방 음마갱깽 <절 대목大木>

[연극] 씨앗프로젝트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무용] 정형일 Ballet Creative <Mondrian>

[무용] 마홀라컴퍼니 <신아위:Order in Chaos>

날짜 시간 장소 내용

6.26.
Fri

1일차

10:00~19:00 갤러리 예술단체 홍보부스, 자유 네트워킹

13:00~16:00 소극장 참가자 등록: 사전등록 확인 및 현장등록, 명찰·키트 배부 

14:00~15:00 소극장 개막식, <경기 공연예술어워즈> 시상식

15:00~16:00 소극장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토크

16:00~18:00 컨벤션홀 공연장-창작자 1:1 지정 미팅

19:30~20:30 대극장 해외초청작 공연: 아트서커스 <In Common>

6.27.
Sat

2일차

10:00~16:00 소극장 참가자 등록: 사전등록 확인 및 현장등록, 명찰·키트 배부

10:00~19:00 갤러리 예술단체 홍보부스, 자유 네트워킹

11:00~19:00 열린무대 사회공헌 플리마켓 <아트 앤 셰어>

13:00~16:00 소극장 피칭 및 쇼케이스

14:00~15:00 카페 UPZ 피칭 및 쇼케이스

15:00~16:00 955카페 피칭 및 쇼케이스

16:00~18:00 소극장 공연장-창작자 1:1 지정 미팅

18:30~20:00 야외극장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 <ON STAGE:경기>

19:30~20:30 대극장 해외초청작 공연: 아트서커스 <In Common>

공연예술을 연결하고, 함께 모아, 더 넓은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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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연예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토크

그레이스 랭(Grace Lang)은 1993년부터 홍콩아트페스티벌(Hong Kong Arts 
Festival)의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me Director)로 재직하고 있다. 2025년
에는 국립극장의 초청으로 홍콩아트페스티벌의 신규 제작작인 광동 오페라 
《죽림애전기(Love in the Bamboo Grove)》의 투어를 성사시켜, 한국 최초
로 대형 전막 광동 오페라가 공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홍콩아트페스티벌 최초의 ‘노 리미츠(No Limits)’ 프로그램을 기
획·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배
리어프리 공연과 행사를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포용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콩아트페스티벌과 홍콩자키클럽 자선신탁(The Hong 
Kong Jockey Club Charities Trust)이 공동 주최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청소년 대상 통합 예술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인 ‘홍콩
아트페스티벌 영 프렌즈(The Young Friends of the Hong Kong Arts Festival)’ 
설립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
는 데 기여했다.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그는 1998년 IRCAM이 위촉한 마르틴 마탈론(Martin 
Matalon)의 작곡 작품과 프리츠 랑(Fritz Lang)의 영화 《메트로폴리스》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공동제작했으며, 1997년에는 피나 바우쉬(Pina Bausch)
의 탄츠테아터 부퍼탈(Tanztheater Wuppertal) 작품 《창문 닦는 사람(Der 
Fensterputzer)〉을 선보였다. 이어 2017년에는 브라이트 셩(Bright Sheng)
과 데이비드 헨리 황(David Henry Hwang)의 오페라 《홍루몽(Dream of the 
Red Chamber)》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San Francisco Opera)와 공동제작
했고, 2018년에는 중국국가경극원(China National Peking Opera Company)
과 함께 《장평공주(Princess Changping)》의 경극 버전을 제작했다. 또한 
2021년에는 런던 돈마 웨어하우스(Donmar Warehouse)의 사운드 설치형 공
연 《블라인드니스(Blindness)》를 소개했으며, 2026년에는 카메론 카펜터
(Cameron Carpenter)와 함께 중국 무성영화 《체육여왕(Sports Queen)》의 
파이프오르간 초연 버전을 선보였다. 

그는 또한 로베르 르파주(Robert Lepage),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 존 노
이마이어(John Neumeier), 오노 가즈오(Kazuo Ono)를 처음으로 홍콩에 소
개했으며, 2011년에는 라이프치히 오페라(Leipzig Opera), 게반트하우스 오
케스트라(Gewandhaus Orchestra), 토마너합창단(Thomanerchor)의 공동 
투어를 성사시켰다. 이어 2014년에는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의 실내
외 작품 11편으로 구성된 고별 투어를 기획했으며,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
(Bolshoi Theatre)의 중국 초연 작품 3편 투어를 추진했다.

In programming, she has co-produced for the festival 
IRCAM’s commissioned composition by Martin Matalon 
with Fritz Lang’s "Metropolis"(1998), "Der Fensterputzer" 
by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1997), "Dream 
of the Red Chamber" by Bright Sheng and David Henry 
Hwang with the San Francisco Opera(2017), "Princess 
Changping"(Peking version) with the China National 
Peking Opera Company(2018), sound installation 
"Blindness" by London’s Donmar Warehouse(2021), and 
the pipe-organ premiere version of Chinese silent movie 
"Sports Queen" with Cameron Carpenter in 2026.

She has brought Robert Lepage, Robert Wilson, John 
Neumeier and Kazuo Ono to Hong Kong for the first 
time, and initiated the joint-tour of Leipzig Opera, 
Gewandhaus Orchestra and Thomanerchor (2011), 
Trisha Brown’s farewell tour with 11 indoor and outdoor 
works(2014), and Bolshoi Theatre’s three China 
premieres(2015).

Grace was a Mentor at the 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 in Singapore(2011)and Edinburgh(2014), a 
Jury Member of the European Opera-directing Prize in 
Vienna(2013), an Honorary Guest of the International 
Festival and Urban Development Forum and Arts 
Management Workshop in Tianjin(2014), a Guest Speaker 
at the second China Performing Arts Leaders Advanced 
Seminar in Shanghai, and a Panel Speaker at the Opera 
Europa’s first World Opera Forum in Madrid(2018).

She has served as an Expert Advisor to the Hong Kong 
Government’s Arts Capacity Development Funding 
Scheme, on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Dance) 
of Denmark’s Hans Christian Andersen 2005 and 
the Trustee Board of La Fondation des Artistes of the 
Consulate General of France.

The Hong Kong Government awarded her the Medal of 
Honour in 2002.

26. Fri
15:00-16:00 / 소극장

페스티벌, 아트마켓, 공연장, 공연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연예술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

그레이스 랭 
Grace Lang

홍콩아트페스티벌  
프로그램 디렉터

Programme Director, Hong 
Kong Arts Festival Society Ltd

그레이스 랭은 싱가포르(2011)와 에든버러(2014)에
서 개최된 젊은 축제 매니저 아틀리에(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의 멘토를 맡았으며, 빈에서 열린 유럽 
오페라 연출상(European Opera-directing Prize) 심사위
원(2013), 톈진 국제 페스티벌 및 도시발전 포럼·예술경
영 워크숍 명예 초청 연사(2014), 상하이 제2회 중국 공
연예술 리더 고급 세미나 초청 강연자, 마드리드에서 열
린 오페라 유로파(Opera Europa) 제1회 세계 오페라 포럼
(World Opera Forum, 2018) 패널 연사로도 활동했다.

또한 홍콩 정부의 예술역량개발기금(Arts Capacity 
Development Funding Scheme) 전문 자문위원, 덴마
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2005(Hans Christian 
Andersen 2005) 국제자문위원회(무용 부문) 위원, 프
랑스 총영사관 산하 라 퐁다시옹 데 자르티스트(La 
Fondation des Artistes) 이사회 이사를 역임했다. 그 공로
를 인정받아 2002년 홍콩 정부로부터 명예훈장(Medal 
of Honour)을 수훈했다.

Grace Lang is the Programme Director of the Hong 
Kong Arts Festival since 1993. In 2025, she toured the 
new production of "Love in the Bamboo Grove" at the 
invitation of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making it 
the first-ever premiere of a full-length grand Cantonese 
Opera in Korea.

In 2019, she curated and launched the first “No Limits” 
at the festival, offering barrier-free performances 
and events, and explores and promotes inclusiveness 
and understanding through the arts. The project, co-
presented by the Hong Kong Arts Festival and The Hong 
Kong Jockey Club Charities Trust, has now run for eight 
years,

She helped set up The Young Friends of the Hong Kong 
Arts Festival in 1992, an integrated arts education and 
audience development programme designed to nurture 
young students' interest in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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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아라이 도모유키(Tomoyuki Arai)는 와세

다대학교에서 문학 학사와 연극·영화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쓰보우치 기

념연극박물관 도서관에서 아카이브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실험극단 게키

단 카이타이샤(Gekidan Kaitaisha)의 스태프로 활동했다. 또한 반핵운동과 비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을 위한 영상 제작에 참여한 후, 일본센터 퍼시픽베이슨 

예술교류기구(PARC, Japan Center, Pacific Basin Arts Communication)의 이

사로 활동했다. 사운드 라이브 도쿄(Sound Live Tokyo)의 디렉터(2014~2016)

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요코하마 국제공연예술미팅(YPAM, Yokohama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eeting)의 프로그램 오피서(Program 

Officer)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현대연극, 현대무용, 참여형 퍼포먼스, 영

화, 비디오 설치미술 분야에서 40편이 넘는 작품을 번역해 왔다. 그가 영어

로 번역한 쓰쓰이 준(Jun Tsutsui)의 희곡 《Bottomless》는 일본극작가협회

(Japan Playwrights Association)가 발간한 《ENGEKI: Japanese Theatre in 

the New Millennium 7》(2022)에 수록되었다. 또한 《Hotel Aporia》(2019

년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연출가

인 Ho Tzu Nyen의 작품 6편에서 드라마투르그(dramaturg)로 활동해 왔다.

Born in Yokohama, Japan, in 1974, Tomoyuki Arai holds a B.A. in literature and 

an M.A. in theatre and film studies from Waseda University. After working in 

archival management at the Tsubouchi Memorial Theatre Museum's library, 

serving as a staff member of Gekidan Kaitaisha, and producing videos for 

anti-nuclear and contingent workers' labor union movements, Arai became 

a board member of Japan Center, Pacific Basin Arts Communication (PARC). 

Arai served as Director of Sound Live Tokyo (2014–2016) and has been a 

Program Officer of Yokohama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eeting (YPAM) 

since 2017. Arai has translated more than forty works of contemporary 

theatre, contemporary dance, participatory performance, film, and video 

installation. His English translation of Jun Tsutsui's Bottomless was published 

by the Japan Playwrights Association in ENGEKI: Japanese Theatre in the New 

Millennium 7 (2022). Since Hotel Aporia (Aichi Triennale 2019), he has served 

as dramaturg on six works by Ho Tzu Nyen.

니나(Nina)는 연극, 예술교육(creative learning),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프로듀서이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기반의 독립 극단을 공동 설립하여 운

영한 후, 퀸 마거릿 대학교(Queen Margaret University)에서 예술·축제·문화

경영(Arts, Festival & Cultural Management) 대학원 수료 과정을 이수했으며, 

스코틀랜드 극장연맹(Federation of Scottish Theatre)의 프로듀서 연수 프로

그램을 통해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 시어터 컴퍼니(Birds of Paradise Theatre 

Company)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약 10년 동안 Eco Drama, Independent Arts Projects, BOOM! 

Community Arts 등에서 활동하며 연극 투어 제작,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참여예

술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해 왔다.

특히 장애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을 위한 참여예술 프

로젝트를 개발·운영하기 위해 6명의 예술가를 지원한 2년간의 Culture 

Collective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니나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원 조성(fundraising) 업무를 수행하고, 

예술감독들과 협력하여 조직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발전 과정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Nina is a producer with 10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atre, 

creative learning and participatory arts contexts.

After co-founding a grassroots theatre company from 2010-2015, she 

completed a postgraduate certificate in Arts, Festival & Cultural Management 

at Queen Margaret University and a Federation of Scottish Theatre Producer 

Placement with Birds of Paradise Theatre Company. She then spent 10 

years working with Eco Drama, Independent Arts Projects and BOOM! 

Community Arts, producing theatre tours, creative learning projects in 

schools and nurseries and multi-artform participatory arts projects. This 

included coordinating a 2 year Culture Collective project supporting 6 artists 

to create and deliver participatory arts projects with and for disabled people 

of all ages. As well as being driven by supporting artists to create work and 

reach people in different ways, she enjoys supporting organisations in their 

development through fundraising and contributing to strategic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artistic directors.

아라이 도모유키 
Tomoyuki Arai

요코하마 국제공연예술미팅(YPAM) 
프로그램 오피서

Program Officer, Yokohama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eeting (YPAM)

니나 도허티 
Nina Doherty

극단 Vanishing Point 
(배니싱 포인트) 프로듀서

Producer, Vanis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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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가르드(Laura Gardes)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극장 네트워크인 유

럽극장협회(European Theatre Convention, ETC)의 국제 프로젝트 매니저이

다.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분야에서 활동하며, 유럽 전역의 극장, 문화예술기

관, 예술 실천가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유럽 문화협력 프로젝트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국제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문화정책·지속가능성·공연예술 분야 혁신과 관련된 전략사업 추진

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 문화예술 생태

계 내 장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극장의 미래를 탐구하는 여러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등(equality), 분야 간 대화(cross-sector 

dialogue)를 주요 의제로 삼아 공연예술 분야의 새로운 협력 모델과 발전 방

향을 모색하고 있다.

Laura Gardes is an international project manager at the European Theatre 

Convention (ETC), the largest network of publicly funded theatres in Europe. 

She works in the field of exter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pporting partnerships between theatres, cultural organisations, and 

practitioners across Europe.

Her work focuses on European cooperation projects, capacity-building 

programmes, conferences, and strategic initiatives related to cultural policy,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performing arts sector. She plays a 

key role in facilitating exchange between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long-term collaboration within the European cultural field. She is currently 

involved in initiatives exploring the future of public theatre, with an emphasis 

on sustainability, equality, and cross-sector dialogue.

로라 가르드 
Laura Gardes

유럽극장연합(ETC)  
국제 프로젝트 매니저

International project manager, 
European Theatre Convention 
(ETC)

브렌던 오코넬(Brendan O'Connell)은 현대공연예술, 국제교류, 공연 프로그

램 전략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큐레이터이자 예술 자문가, 문

화예술 리더이다. 호주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공연예술 시장 개발과 

문화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무용 분야와 호주-아시아 간 

공연예술 네트워크 구축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는 Sydney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Sydney Dance Company (시드니 댄스 컴퍼니), 

Liveworks Festival (라이브웍스 페스티벌), Lucy Guerin Inc (루시 게린 컴퍼

니), Adelaide Fringe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Sydney Festival (시드니 

페스티벌), Australian Consulate in New York (주뉴욕 호주총영사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에서 선임 프로그래머, 프로듀서, 국제협력 담당 등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며 현대 공연예술의 국제 유통과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이끌어 왔다. 특히 현대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호주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 투어링 및 공동제작 활성화, 문화교류 플랫폼 개발에 지

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Brendan O'Connell is a curator, artistic adviser, and arts leader with 15 years’ 

experience across contemporary performance,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programming strategy. Based between Australia and Korea, he works 

across market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collabor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contemporary dance and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Australia 

and Asia. Brendan has held senior programming and producing roles at 

varied institutions including Sydney Opera House, Sydney Dance Company, 

Liveworks Festival, Lucy Guerin Inc, Adelaide Fringe, Sydney Festival, and the 

Australian Consulate in New York.

브렌던 오코넬 
Brendan O'Connell

큐레이터, 문화예술 자문가,  
국제 공연예술 컨설턴트

Curator, Artistic Adviser, 
and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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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 공연장 1:1 지정 미팅

1회차 6.26.(금) 
16:00-18:00 / 컨벤션홀

2회차 6.27.(토)
16:00-18:00 / 소극장 1·2층 로비

※ 스마트 매칭플랫폼(Swapcard)으로 참가자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 Fri - 27. Sat
10:00-19:00 / 갤러리

창작자-공연장 간 1:1 미팅을 통해, 보유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만남의 장

우수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GPAM 참석자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기회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공연장 명단 (가나다순)

경기아트센터

광명문화재단

광주시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남양주문화재단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오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파주문화재단

포천문화관광재단

하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관광재단

ART STAGE 다올 
ART STAGE DAOL

groove& 
그루브앤드

경기도예술단 
Gyeonggido Arts Company

마홀라컴퍼니 
Maholra Company

바싸르 오케스트라 
BassArr Orchestra

밴드날다 
Band NALDA

씨앗프로젝트 
see.aht_project

수원시티발레단 
Suwon City Ballet

앙상블 화담 
Ensemble Hwadam

얘기씨어터컴퍼니 
Yaegitheatre Company

여성국극제작소 
The Women’s Gukgeuk Studio

연희공방음마갱깽 
Eumma

입과손스튜디오 
IPKOASON

정형일 Ballet Creative  
Jung Hyoung-il Ballet Creative

최소빈발레단 
Choi So-Bin Ballet Company

창작자 홍보부스 및 자유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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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 및 쇼케이스 27. Sat

피칭과 쇼케이스를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경기아트센터와 인근 카페에서 도민과 관계자가 함께 작품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13:00-16:00 / 소극장 
14:00-15:00 / 카페 UPZ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61, 1층) 
※ 경기아트센터 도보 3분 이내

15:00-16:00 / 955카페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51)

※ 경기아트센터 도보 3분 이내

피칭 및 쇼케이스, 홍보부스 참여 창작자 (가나다순)

groove& (그루브앤드)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여성 타악 앙상블로 2017년에 창단되었
다. 타악기의 다양한 소리를 꼼꼼하고 탄탄한 짜임새로 무대 위에서 발현시켜내며, 섬세하면
서도 감각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타악 주자들로만 이루어진 팀인 만큼 그동안 숨겨져 있던 타
악기의 새로운 소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견하고 풍부하게 이끌어내고자 한다.

Groove& is a women’s percussion ensemble founded in 2017, rooted in the traditions of 
Korean music. The ensemble brings the diverse sonic possibilities of percussion instruments 
to life through meticulously crafted performances, pursuing a musical language that is both 
refined and expressive.
Composed entirely of percussionists, groove& is dedicated to exploring and expanding the 
artistic potential of percussion. Through continuous experimentation, the ensemble seeks 
to uncover new and often overlooked sounds, drawing out the richness and versatility of 
percussion instruments in innovative ways.
By blending technical precision with creative exploration, groove& presents dynamic 
performances that offer fresh perspectives on traditional percussion while engaging 
contemporary audiences.

춤으로 과거와 미래를 잇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교육으로 문화와 삶을 잇다
ART STAGE 다올은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공연예술 브
랜드입니다. 전통예술의 본질적 가치 위에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으
며,  나아가 우리 전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전통이 지닌 
멋과 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통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K-Performing Arts를 통해 세계인이 한국을 만나고 공감하는 예술적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Connecting past and future through dance
Connecting people through art
Connecting culture and life through education
ART STAGE DAOL is a Korean performing arts brand that bridges tradition and 
modernity, the local and the global. Rooted in the essential values of traditional 
arts,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erformance content while contributing 
to the wider appreciation of our heritage.
Beyond preservation, ART STAGE DAOL seeks to share the elegance and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 with the world, reinterpreting it through a 
contemporary lens. Through K-Performing Arts, reimagined with modern 
sensibilities, ART STAGE DAOL aspires to become an artistic platform where 
global audiences encounter and resonate with Korea.

무용/전통

ART STAGE 다올  
ART STAGE DAOL

피칭, 홍보부스 운영

전통예술

groove& 
그루브앤드

피칭, 홍보부스 운영

경기도예술단은 경기도극단·경기도무용단·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
라·경기팝스앙상블의 4개 예술단 1개 예술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지자체 
최초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더 다양한 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yeonggido Arts Company consists of four art troupes and one artistic team—the 
Gyeonggido Theatre Company, Gyeonggido Dance Company, Gyeonggi Sinawi Orchestra,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and Gyeonggi Pops Ensemble. also, in 2024, we founded 
the Gyeonggi Libera Orchestra, the first talent-development orchestra for musicians with 
disabilities established by a local government, thereby providing more diverse artistic 
opportunities.

경기도극단

1990년 창단한 경기도극단은 완성도 높은 정통연극 및 다양한 창작극을 통해 우리 삶의 이야
기를 성숙하고 진솔하게 작품에 담아 왔다. 그동안 100여회의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수백 회
에 이르는 순회공연으로 경기도민의 일상 속에 연극의 감동을 전하고, 경기도 전역에 극예술
을 확대하고 있다.

Founded in 1990, the Gyeonggido Theatre Company has captured the stories of our 
lives in a mature and sincere manner through high-quality traditional plays and diverse 
creative works. Through over 100 regular and special performances and hundreds of tour 
performances, the company delivers the emotion of theater into the daily lives of Gyeonggi 
residents and expands theatrical arts throughout the province.

연극/무용/국악/ 
클래식/대중음악

경기도예술단 
Gyeonggido Arts 
Company

피칭,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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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무용단

1993년 한국 전통무용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창단한 경기도무용단은 ‘법고창신(法鼓昌新)’의 정신으로 전통춤을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용단이다. 

Founded in 1993 for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he Gyeonggido Dance Company is a 
representative dance troupe of Gyeonggi-do. Upholding the spirit of"Beopgochangsin"(Honoring the Old and Creating 
the New), we preserve traditional dance while creatively reinterpreting it to present unique stages.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1996년, '경기도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음악의 계승 및 발전'을 목표로 창단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경기도에 
흐르는 소리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 새로운 기획, 국내외 
순회공연, 대중과의 공감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Founded in 1996 with the goal of "inherit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ed on the sounds of 
Gyeonggi-do," the Gyeonggi Sinawi Orchestr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 by shedding modern 
light on the sound resources flowing through Gyeonggi-do. As Gyeonggi-do’s representative traditional music orchestra, 
it is redrawing the map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new plan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s, and empathy 
with the public.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97년 10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창단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연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아시아 주요 오케스트라로서, 세계적인 객원 지휘자들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Founded in October 1997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Gyeonggi residents and popularize culture and arts, 
the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is a major Asian orchestra writing a new history with its unique and delicate 
performances. The orchestra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world-class guest conductors, creating remarkable musical 
experiences through its distinctive artistry.

경기팝스앙상블

경기팝스앙상블은 팝, 클래식, 대중가요, 영화음악, 국악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형태인 퓨전음악으로 편곡해 현
시대에 맞게 구성해 내는 경기도 대표 퓨전그룹이다. 국악과 서양음악의 접목으로 국악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와 뉴에이지
적인 음악을 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The Gyeonggi Pops Ensemble is the representative fusion group of Gyeonggi-do, arranging familiar music such as pop, 
classical, K-pop, soundtracks, and Gugak (traditional music) into new forms of fusion music tailored to the modern era. 
The ensemble actively performs by blending Gugak and Western music to create new genres like Gugak Fusion and New 
Age music.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창단한 전국 지자체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이다. 
2년 기수제로 운영하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다름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며, 장애예술의 인
식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전한다. 

The Gyeonggi Libera Orchestra, founded on December 3, 2024—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is the 
first talent-development orchestr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ed by a local government in Korea. Operating on 
a two-year term system, the Gyeonggi Libera Orchestra views disability not as something to overcome, but as a beauty of 
difference, spreading the message of improving awareness and the social value of disability arts.

마홀라 컴퍼니는 한국무용가 김재승과 장윤나를 중심으로 창단된 창작 무용단체입니다.

‘신의 앞에서 춤추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춤의 본질과 진실된 태도를 바탕으로 무대

를 만들어갑니다.

한국 전통의 미감과 정서, 굿과 정중동의 철학을 현대적인 안무 언어로 풀어내며, 깊은 호흡과 

절제 속에 강한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전통과 현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합을 통해 한국창작무용의 활성화를 지향하며 관객과 함

께 호흡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Maholra Company creates performances grounded in the essence of dance and a sincere 
artistic ethos, reflecting the meaning of its name, “those who dance before the God.”
Drawing on the aesthetics and sensibilities of Korean tradition, as well as the philosophies 
embodied in gut (Korean shamanic ritual) and jeongjungdong—stillness within movement—
the company translates these elements into a contemporary choreographic language. 
Through restrained expression and deep breath, its works convey a powerful and resonant 
energy.
Committed to advancing contemporary Korean creative dance, Maholra Company explores 
the convergence of tradition and modernity across diverse artistic disciplines, presenting 
performances that invite audiences into a shared experience and dialogue.

무용

마홀라컴퍼니 
maholra company
피칭, 홍보부스 운영

바싸르 오케스트라는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2018년 창단되었다.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뮤지컬, 재즈까지 아우르는 독창적인 편곡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흥미롭고 친숙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연 30회 이

상의 활발한 초청 및 기획 공연을 통해 음악적 내실을 다져온 결과, 2026 경기도 공연장 상주

단체로 선정되어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교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

BassArr Orchestra was founded in 2018 with the mission of addressing cultural imbalances 
across regions and expanding the reach of the arts. With original arrangements and diverse 
programs that span classical repertoire, film scores, musicals, and jazz, the orchestra offers 
audiences engaging and accessible musical experiences.
Through more than thirty performances annually, including both invited and self-produced 
concerts, BassArr Orchestra has steadily strengthened its artistic foundation. As a result, in 
2026 the orchestra was selected as a resident company of Gyeonggi Province’s performing 
arts venues, continuing to foster close cultural exchange with the local community.

음악

바싸르 오케스트라  
BassArr Orchestra

쇼케이스(카페 UPZ), 피칭,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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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날다는 JTBC〈풍류대장〉출신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을 중심으로, 판소리를 기반에 
두고 록·펑크·재즈 등 현대적 장르를 결합한 음악을 만드는 퓨전 국악 밴드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호흡과 서사를 밴드 사운드로 확장하고, 판소리를 고정된 전통 양식이 아니라 
동시대의 음악 언어로 재해석합니다. 이야기와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밴드날다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나아가 익숙한 판소리와 민요를 신나는 밴드 음악으로 
풀어내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and NALDA is a fusion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led by vocalists Oh Danhae and Seo 
Jinsil, both recognized through JTBC’s Pungryu Daejang. Rooted in the tradition of pansori, 
the band creates music that blends Korean traditional vocal art with contemporary genres 
such as rock, punk, and jazz.
Expanding the expressive breath and narrative depth of traditional pansori through dynamic 
band arrangements, Band NALDA reinterprets the genre not as a fixed traditional form, but 
as a living musical language for contemporary audiences. The band is dedicated to creating 
performances where storytelling and sound intertwine naturally, offering audiences an 
immersive and engaging experience.
By reimagining familiar pansori repertoires and Korean folk songs through energetic band 
music, Band NALDA presents vibrant performances that can be enjoyed by audiences of all 
ages, bridging tradition and modernity through a fresh and accessible artistic approach.

퓨전국악

밴드날다 
Band NALDA

홍보부스 운영

개인적 서사 속에서 사회적 메세지를 탐구하는 창작집단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적 담론을 펼치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사람’을 관찰하는 작업
을 진행합니다. 인터뷰와 다양한 워크샵을 통해 ‘사람’을 리서치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회의 큰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소외된 이야기나 
현상들에서 시작하여, 사회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이유와 삶의 태도에 대해 긍정의 주제를 발견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ee.aht_project is a creative collective that explores social themes through personal 
narratives. Believing that individual stories are the seeds from which broader social 
discourse can grow, the collective centers its practice on observing and understanding 
‘people’. Through interviews, workshops, and various forms of community engagement, it 
conducts in-depth research into human experiences and develops its work from the themes 
that emerge through this process.
Rather than addressing major social issues directly, the collective begins with overlooked 
personal stories and everyday phenomena, gradually connecting them to wider social 
contexts. Through this approach, it continually seek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meaningful and accessible ways.
Ultimately, the collective aims to encourage audiences to reflect on their own sense of 
purpose and way of living, while discovering themes of affirmation, connection, and 
possibility within their own lives.

연극

씨앗프로젝트 
see.aht_project

홍보부스 운영

수원시티발레단은 2007년 창단된 수원 최초의 민간발레단으로, 2024년 전문예술단체 선정, 
2026년 경기도 공연장(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상주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발레와 무용
을  매개로 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레퍼토리 공연, 찾아가
는 공연, 재능기부 자선공연, 협업 등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Suwon City Ballet is the first independent ballet company established in Suwon, founded 
in 2007. The company was designated as a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 in 2024 and 
selected as a Resident Company of Bitnuri Art Hall at Suwon Cultural Center, a Gyeonggi-
do performing arts venue, for 2026.
Using ballet and dance as a medium for cultural engagement, Suwon City Ballet strives to 
enrich everyday life through the arts and to foster broader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 diverse range of initiatives—including repertory 
productions, outreach performances, charitable performances through talent donation,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the company actively promotes access to the arts for 
all citizens, including culturally underserved communities.

무용(발레)

수원시티발레단 
Suwon City Ballet

피칭, 홍보부스 운영

“가장 작은 편성으로 구현하는 가장 거대한 대화”
앙상블 화담은 2024년 창단 연주회를 기점으로 클래식 음악의 정수인 교향악을 ‘XS(Extra 
Small) 사이즈’로 축소하여 그 본질을 탐구하는 실험적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9중주(Nonet)
라는 독창적인 구조를 통해 대규모 사운드에 가려졌던 개별 악기의 미세한 질감을 복원하며, 
21세기형 ‘친밀한 교향악’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편성의 기동성과 독창성을 무기로 한국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장들의 유산을 가장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무대에 K-클래식 앙상
블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Ensemble Hwadam
“The grandest conversation realized through the smallest ensemble.”
Founded with its inaugural concert in 2024, Ensemble Hwadam is an experimental artist 
collective that explores the essence of the symphony—the pinnacle of classical music—by 
reimagining it in an XS (Extra Small) format. Through its distinctive nonet configuration, 
the ensemble restores the subtle textures and individual voices of each instrument that are 
often obscured within large-scale orchestral sound, proposing a new model of the “intimate 
symphony” for the 21st century.
Leveraging the flexibility, mobility, and artistic originality of its unique instrumentation, 
Ensemble Hwadam is expanding its vision beyond Korea to the international stage. By 
reinterpreting the legacy of the great masters through a distinctly contemporary lens, the 
ensemble seeks to showcase new possibilities for K-Classical ensembles and contribute a 
fresh voice to the global classical music landscape.

음악

앙상블 화담  
Ensemble Hwadam

쇼케이스(카페 UPZ), 피칭,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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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이야기이고 연극인은 이야기꾼이다.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서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이 다양해
지고 풍부해진 정서는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얘기씨어터컴퍼니는 이런 일을 하는 사
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Yaegitheatre Company believes that theatre is, at its heart, storytelling, and that theatre 
artists are storytellers. Just as people gather together to share stories, theatre offers 
moments of emotion, insight, and joy. Through these shared narratives, our emotional 
worlds become more diverse, deeper, and richer. In turn, this expanded understanding and 
empathy help make the world a more beautiful place. Yaegitheatre Company is a collective 
of artists dedicated to this belief. Through the art of storytelling, the company seeks to 
create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people, enriching lives and fostering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human experience.

2017년 창단한 입과손스튜디오는 오랜 기간 판소리 창작 작업을 함께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작업공동체이다. 판소리가 가진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및 변형하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게 고민해 보려 한다. 특히 입과손의 현대적인 텍스트 해석과 판
소리적인 장면 연출은 국내외 평단과 젊은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독자적인 미학을 확립
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입과손스튜디오는 판소리의 서사와 리듬, 발성과 장단을 해채하고 재조립하며 문학, 연극, 미
디어아트,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꾸준히 창작 판소리의 새로운 지형을 개척하고 있다.

Founded in 2017, IPKOASON is a creative collective formed by a group of singers and 
percussionists who have long collaborated on creative works based on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music genre. Through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hat selectively 
expands and transforms the artistic elements of pansori, the group explores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pansori creation” while continuously questioning and reflecting on the 
fundamental nature of “what pansori is.”
In particular, IPKOASON has established its own unique artistic aesthetic through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texts and pansori-based stage compositions, captivat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s as well as younger audiences.
By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the narratives, rhythms, vocal techniques, and 
rhythmic structures of pansori, IPKOASON continues to pioneer new territories in creative 
pansori by combining it with diverse artistic genres, including literature, theatre, media art, 
and dance.

국악의 정서와 재즈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품은 아트쿠도는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을 연결
하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중심으로 두되, 재즈와 펑크 사운드
를 접목하여 기존의 퓨전국악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연과 무대에서 여러번 검증이 된 아트쿠도의 작품은 MR없이 100% 라이브로 진행하
면서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재즈의 특징인 즉흥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재즈의 특성인 즉흥성과 국악의 소리 전통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음악의 언어가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가면서 대중성과 예술성, 창의성 모두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ARTKUDO, which embraces the emo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 freedom of 
jazz at the same time, is making music that connects the depth of tradition and modern 
sensibility. It focuses on traditional pansori and folk songs, but combines jazz and funk 
sounds to present a new musical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usion Korean 
traditional music.
ARTKUDO's play, which has been verified many times in many performances and stages, is 
100% live without MR, and you can enjoy the sense of reality, vitality, and improvisation, a 
characteristic of jazz that varies slightly from performance to performance.
While respecting the nature of improvisation,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jazz, and the 
sound tradi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e strive to have both popularity, artistry, and 
creativity by meeting different music languages to create new resonances.

연극

얘기씨어터컴퍼니 
Yaegitheatre Company

쇼케이스(소극장), 피칭,  
홍보부스 운영

전통예술

입과손스튜디오 
IPKOASON

쇼케이스(955카페), 피칭,  
홍보부스 운영

음악

아트쿠도 
ARTKUDO

쇼케이스(955카페), 피칭 

여성국극제작소는 한국 최초의 K-뮤지컬인 여성국극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이다. 
여성국극 3세대 계승자 박수빈 대표를 중심으로 공연 제작, 교육, 페스티벌 등 다양한 예술 활
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창작 시스템과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대 간 소통을 확장하고자 한다.

The Women’s Gukgeuk Studio is a cultural arts organization founded in 2020 to preserve, 
reinterpret, and advance Women’s Gukgeuk—Korea’s first musical theatre form and an 
all-female traditional music theatre genre—for contemporary audiences. Led by Artistic 
Director Park Soobin, a third-generation practitioner and successor of the Women’s 
Gukgeuk tradition, the organization engages in a wide range of artistic activities, including 
performance production, educational programs, and festival initiativ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creative production system and interdisciplinary cultural 
content, the The Women’s Gukgeuk studio seeks to foster a vibrant and sustainable arts 
ecosystem while expanding intergenerational dialogue and cultural exchange.

여성국극

여성국극제작소 
The Women’s Gukgeuk 
Studio

피칭, 홍보부스 운영

연희공방음마갱깽은 한국의 전통 인형극 덜미를 계승·발전시키는 예술단체이다. 전통 인형극
의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창작 공연을 제작하며, 다양한 인형과 오브
제를 활용한 새로운 인형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형
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를 통해 한국 전통 인형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
리고 있다.

Eumma is an arts organization dedicated to preserving and advancing Deolmi, Korea’s 
traditional puppet theater. Building upon the artistic value of this heritage, the company 
creates original productions infused with contemporary sensibilities, presenting innovative 
puppet performances that incorporate diverse puppets and objects. Through arts education 
and hands-on programs, Eumma works to broaden the reach of puppet arts, while actively 
promoting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puppet theater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전통인형극, 전통연희 

연희공방음마갱깽 
Eumma

피칭,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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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감독 정형일을 중심으로 컨템포러리 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 발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이다. 감각
적인 무대 미학과 강렬한 신체 언어를 바탕으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무대 연출과 영상기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인간 신체가 지닌 조형미와 움직임의 확장성
을 극대화하며, 기존 발레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에
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전한다.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창작공연, 레퍼토리 개발, 국내외 
초청공연 및 예술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컨템포러리 발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Jung Hyoung-il Ballet Creative, led by Artistic Director Jung Hyoung-il is a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 dedicated to exploring new possibilities in contemporary ballet and engaging 
in meaningful dialogue with today’s audiences. Through a refined stage aesthetic and 
powerful physical language, the company has established a distinctive artistic world that 
fuses minimal yet sophisticated stage direction with cutting-edge video technology.
Emphasizing the sculptural beauty and expansive potential of the human body, Jung 
Hyoung-il Ballet Creative transcends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ballet, presenting 
experimental and modern performances that offer audiences fresh artistic experiences. 
The company continues to shape the evolving landscape of Korean contemporary ballet 
through original productions, repertoire development, international invitations, and artistic 
exchange activities. 

‘최소빈발레단’은 1999년 창단된 발레단으로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매년 30여회 이상의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소빈발레단은 클래식발레 레퍼토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 작업으로 발레의 대중화와 독창성을 도모하고, 발레와 문학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역 공연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
객을 찾아가 무용을 더욱 더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를 구
현하고 있다. 2007년 일본 동경 나가노 국제콩쿨 특별상 수상, 2007·2008년 흥타령 거리 
퍼레이드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9년에는 대한민국무용대상 전국무용제에
서 ‘명성황후’로 대통령상과 최우수연기상을 동시 수상, 이후 2010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경
연대회 금상 수상 및 2012 대한민국무용대상 솔로&듀엣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
하며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발레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hoi So-Bin Ballet Company, founded in 1999, has been actively presenting more than thirty 
performances each year both in Korea and abroad. In addition to staging classical ballet 
repertoire, the company pursues originality and accessibility through new creative works, 
consistently developing projects that allow audiences to experience ballet alongside literary 
masterpieces.
Through touring regional performances, Choi So-Bin Ballet Company reaches wider 
audiences, making dance more diverse and approachable while realizing genuine cultural 
welfare. The company’s excellence has been recognized with numerous awards: the Special 
Prize at the 2007 Nagano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okyo, consecutive Grand Prizes at 
the Heungtaryeong Street Parade in 2007 and 2008, and in 2009, the Presidential Prize and 
Best Performance Award at the Korea Dance Awards National Festival for The Last Empress. 
Further accolades include the Gold Prize at the 2010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Competition and the 2012 Korea Dance Awards’ Best Prize in the Solo & Duet 
category. With these achievements, Choi So-Bin Ballet Company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Korea’s leading ballet companies.

무용 / 발레

정형일 Ballet 
Creative 
Jung Hyoung-il Ballet 
Creative
피칭, 홍보부스 운영

발레

최소빈발레단 
Choi So-Bin Ballet 
Company

쇼케이스(소극장), 피칭,  
홍보부스 운영

27. Sat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 ON STAGE:경기>를 통해 

우수 창작자의 공연을 감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도민참여 프로그램 

플리마켓 <아트 앤 셰어>	 11:00-19:00 열린무대

<ON STAGE:경기>	 18:30-20:00 야외극장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들이 
경기도 전역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합니다.




